
시멘트, 폐열발전 설비로 친환경화
쌍용양회, 1400억원 투자해 폐열발전소 착공 … 온실가스․전력 감축

대표적인 굴뚝산업으로 꼽혔던 시멘트 생산기업들이 친환경 녹색산업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로 일제히 폐열

발전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쌍용양회를 비롯한 대다수 국내 시멘트 생산기업들이 폐열발전소 건설을 추진하

고 있거나 이미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쌍용양회는 단일 시멘트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인 동해공장에서 2012년 폐열발전소를 착공할 예정이다.

또 한국지역난방공사, 미래에셋과 함께 총 1400억원을 투자해 2014년까지 발전소를 완공해 시간당 43㎿의

전력을 자체 생산할 계획이다.

동해공장은 폐열 발생량이 많아 타기업에서 건설한 폐열발전소보다 1.5-2배 가량 큰 폐열발전 설비가 들어

서고, 성신양회도 9월 말 폐열발전소를 완공해 시간당 28㎿의 전기를 생산하고 연간 8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

할 예정이다.

폐열발전 사업에 이미 뛰어든 다른 시멘트 생산기업들은 발전소를 가동해 눈에 띄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보

여주고 있다.

동양시멘트가 2004년부터 가동하고 있는 폐열발전 설비는 시간당 20㎿의 전력을 생산하고 5만톤의 온실가

스를 감축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국내 시멘트 생산기업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사업장으로 인증 받은 바

있다.

2011년 6월 가동을 시작한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의 폐열발전소(시간당 26MW 생산)도 7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환경부 녹색기업으로 선정됐다.

2005년 폐열발전 설비를 도입한 아세아시멘트는 2014년 재가동을 목표로 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1992

년부터 폐열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라파즈한라시멘트는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발전효율을 100%에 가

깝게 끌어올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시멘트 생산기업 관계자는 “시멘트 생산기업들의 자체 전력 조달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물론 갈수록 심

각해지는 전력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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